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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 장면을 보여주고 있
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분하는 대분리의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일시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분리를 선언하신다. 오른편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자리인 반면에, 왼편은 영영한 불과 영벌에 이르는 저주의 자리이다. 만약 오늘이 바로 그 최후 심판의 날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 오른편 양인가? 왼편 염소인가? 둘 중의 하나이다. 중간 
지대는 없다.

예수님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갈라놓은 이유를 말씀하셨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주릴 때
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
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보았느니라”(35-36절)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이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같은 예수님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오른편에 속
하게 되었음을 밝히셨다. 그러나 왼편으로 분리된 염소들에게는 그렇게 분리된 이유가 예수님이 똑같은 처지
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이같은 양과 염소의 분류에 대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40절)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50)고 말씀
하셨다. 따라서 “여기 내 형제”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예
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 곧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돌본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
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
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
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마 
10:40)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들을 거
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특권을 누리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고, 그런 대접을 하도록 요구하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돌봄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
루어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치유
하는 사역(마 9:35)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들을 돌보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수고와 아픔과 핍박에 동참하며 위로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과 상을 받고 오른편에 속한 양들이 
보여준 참 신앙의 모습이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오른편 양인가? 왼편 염소인가? 


